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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21년 7월 26일(월)

육상 풍력발전단지 주변 자연생태 더 좋아져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태기산 생태자연도 ‘2등급 → 1등급으로 10여년만에 상향’
- 양이원영, “온실가스 감축하는 육상풍력발전소는 숲과 공존하는 인공나무”
  

 양이원영 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환경부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

경정책평가연구원(KEI)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태기산 풍력단지 주변 생태자연도가 

풍력발전기가 들어서기 전보다 그 후가 상승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자료 첨부)

 지난 20일, 양이원영 의원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과 함께 강원도 횡성군에 위치한 태

기산 풍력발전단지를 현장 방문해, 풍력발전단지의 생태자연도 변화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받

고 현장을 직접 살폈다. 태기산 풍력발전단지는 40메가와트(MW; 2MW×20기) 규모로 2007년 

공사 착공되어 2008년 11월에 운영, 현재까지 14년간 가동되고 있다. 

 이날 보고된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태기산 풍력단

지 주변의 생태자연도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발로 인한 직

접적인 식생훼손은 발전단지 부지와 임도(내부도로)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는 실제 현장에서

도 풍력발전기 주변의 나무와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양이원영 의원은 “공사 당시 상황만 보고 환경훼손 문제를 과장하고 왜곡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존재하고 있다.”며 “공사 전후 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정확한 정보

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풍력발전소는 온실가스와 중금속, 미세먼지, 방사

성물질을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와 달리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반면,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가 있다.”며,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숲과 공존하는 ‘인

공나무’육상풍력발전소의 보다 빠른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양이원영 의원은 환경부 풍력전담팀, 원주지방환경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횡성환경운동연합, 풍력산업협회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상생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가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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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 

<태기산 풍력발전소 내부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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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사진>

 

<태기산 풍력단지 생태자연도 등급변화, 출처: 환경부>

2007년 생태자연도등급 2017년 생태자연도 등급 2021년 생태자연도 등급



- 4 -

<태기산 풍력단지 생태자연도 등급 현황(지도중첩), 출처: KEI>

<2007년 대비 2009년 변화지역> <2009년 대비 2015~2016년 변화지역>


